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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는 휴대폰의 보편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2013년 현재, 5

천 400만 명을 넘어섰고[27], 휴대폰은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

는 멀티미디어 기기로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8].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한 하이퍼커

넥티드(hyper-connected) 환경은 소통과 공감을 갈구하면서도 소외감과 외로움을 양산하는 부작

용을 가져왔다[10]. 또한,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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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 temporal relationship would develop between the overus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For this study, we used the 4-year longitudinal 

data (2004-2007, Study 1, which measured the overuse of mobile phones and depression) and the 2-year 

longitudinal data (2010-2011, Study 2, which measured th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depression) 

of the Korea Youth Panel study.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d gender differences with respect to the above 

mentioned relationship.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carried out, along with a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overuse/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uture selves of these adolescents over time. Moreover, the overus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ubsequent depression, rather than vice versa. This 

means that as the overuse/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by adolescents increases, their depression intensifies 

later on; however, as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tensifies, the overuse/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by adolescents’ does not increase. Further, the study showed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use/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depression. Study 1 shows 

that, prior to the release of smartphones, the overuse of mobile phones had a definit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only males. However, Study 2 shows that, after the release of smartphones, the effect of the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on depression in females was greater than that in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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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안, 금단 등의 정신병리적 문제와 학업 및 일상생활의 지장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였다[2].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

인보다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학업 부적응과 정신병리적 문

제(예, 우울)가 더 심각하여 미래설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23]. 2012년 인터넷 중

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 

(전년 대비 7% 증가)로 인터넷 중독률(10.7%)보다 높고, 성인 중

독률(9.1%)의 두 배로 나타났다[21]. 따라서 효과적인 청소년 휴

대폰 사용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행동과 심리를 이

해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휴대

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두 개

념이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대표적인 휴대폰의 문제적 사용

행동이기 때문이다[3, 24].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과

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을 이해하는데 우울이라는 심리 변수에 주

목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심리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 우울, 자존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공격성, 충동성 

중에서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연관된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우울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13, 14, 29].

흥미로운 점은 휴대폰 과다사용, 중독적 사용과 우울 간 설정

된 관계의 방향이 선행연구간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우울의 원인변수라는 결과와 결과변수

라는 결과가 모두 보고된 것이다[5, 9, 13, 17, 24]. 그렇다면, 전

술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

독적 사용이 우울의 원인변수인지, 혹은 결과변수인지 관계의 방

향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효과적인 청소년의 휴대

폰 사용 교육 및 관리를 위해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휴

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이에 합당

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이에 대해 Lee [16]는 우울

을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의 원인변수로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지만, 우울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결과인 금단증상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를 일방

향이 아닌 쌍방향적 관계로 설정하여 어떤 변수가 원인이고 결과

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점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변화를 파

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ark과 

Baik [25]은 종단연구가 아닌 현상학적 연구는 휴대폰 중독적 사

용과 영향요인 척도들을 인과관계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추가하여 종단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에 스마트

폰이 출시된 2009년 전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출시 

이전에 수집된 자료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국내 휴대폰 가입

자의 60%가 스마트폰 가입자인 현 상황[27]을 정확하게 이해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수행하되, 스마트폰 출시 

이전과 이후 시점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 행동과 우울 

심리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는 바로 성별 간 차이이다. 많

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의 남

녀 차이에 주목하고, 인터넷 중독과 상반되게 휴대폰 중독에 있

어서 여자 청소년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5, 15, 25].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행동과 사용심리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 간 차이 분석을 포함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다. 이는 남녀 청소년별로 휴대폰 사용 교육 및 관리 지침 마련에 

유용할 것이다.

이상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을 모두 감안한 본 연구의 연구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 행동과 우울 심

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

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쌍방향적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의 방향을 파악하여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가 무엇인

지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상기 제시한 연구내용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휴대

폰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한 휴대폰 과다사용[4, 19]과 휴대폰 사

용태도를 기준으로 한 휴대폰 중독적 사용[13, 16, 17]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인데,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다른 중독행동(예, 흡

연, 알코올, 도박 등)과 달리 병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휴대폰의 과

다사용으로 인한 생활장애, 집착, 강박, 내성, 금단 등으로 정의

되어 왔다[3, 24]. 2012년 인터넷중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

트폰 중독자가 비중독자에 비해 2배 이상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휴대폰을 과다하게, 혹은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 시기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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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13, 24]. Park 등[24]은 청소년이 휴대폰에 중독되는 이유

를 또래관계와 우울을 투입한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은 휴대

폰 중독이 심해졌다. 즉, 휴대폰의 다양한 오락적 기능이 청소년

이 경험하는 또래관계에서의 외로움을 대신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 밖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력이 약하

여 충동적이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수준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폰 중독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5]. 

Lee [16]는 휴대폰 중독을 예측하는 변수로 우울, 자기존중, 스트

레스 관리 등 심리적 요인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울은 사회경제적 변

수 및 휴대폰 사용동기 변수 등과 비교하여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에 대해 가장 예측력이 높은 단일 변수로 제시되었다

[14, 16, 29]. 전통적으로도 우울은 휴대폰 등 매체 중독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고[28],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경험

하는 심리적 장애[13]이다.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휴대폰을 과다하

게,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5, 

13]. Ko [13]는 중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

적 사용의 하위요인인 내성, 의존, 집착, 강박 등이 정신건강 하

위요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Han과 Lee [5]는 

휴대폰에 중독된 청소년 집단이 비중독 청소년 집단보다 우울의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우울이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휴

대폰을 많이, 중독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9, 17, 25, 28]. 

Kim 등[9]은 우울이 휴대폰 중독의 고·저위험 집단을 정확하게 

판별한다고 밝혔고, Lee [17]는 10대와 20-30대의 휴대폰 중독

적 사용을 비교한 연구에서 우울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핵

심적인 예측변수이고, 이러한 경향은 10대가 20-30대에 비해 두

드러진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우울 심리가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에 미치는 영향이 성인에 비해 더 큰 이유에 대해 Lee [17]는 높

은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우울이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Park 등[24]

은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한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중

독된다고 밝히면서, 우울이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 간

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2.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에 대한 성별 간 차이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에 대하여 대다수의 

연구들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휴대폰 중독 정도가 심

각하다고 보고하고 있고[4, 23],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더라

도 여자 청소년의 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데에는 일관된 견해를 보

였다[14, 15, 25]. 이러한 견해는 휴대폰 중독을 제외한 다른 행

위중독의 경우, 예를 들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욱 심하다는 지금까지의 연구보고와는 상반된 

결과이다[4, 5].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정도가 

심한 이유에 대해 Kim과 Lee [12]는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

과 달리 휴대폰을 단순 통신기기가 아닌 자기표현을 위한 악세사

리, 혹은 소통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휴대폰 사용에 더 중독될 수 있다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30]. 또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휴대폰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한 Choi [1]는 남자 청소년은 휴대폰의 실

용성을 중시하고, 여자 청소년은 휴대폰의 즉각성을 중시하여 휴

대폰을 연결과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휴대폰 기능 중, 여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문자서비스인 반

면, 남학생의 경우 게임 서비스로 대조적이었다[18]. 이에 추가하

여 Choi [1]는 휴대폰의 사용이 컴퓨터 사용에 비해 쉬워 기계 사

용에 있어 남자 청소년보다 능숙하지 않은 여자 청소년에게 특히 

접근성이 높다는 해석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또한, 성별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연구 문제 2. 청소년의 우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가? 

또한, 성별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연구 문제 3.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성별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연구 문제 4. 청소년의 우울이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성별 간 차이는 존재하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 2차 한국청소년패널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1차 데이터는 휴대폰 과다사용과 우울 변수

를, 2차 데이터는 휴대폰 중독적 사용 과 우울 변수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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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연차별 데이터를 연구1과 연구2로 분류

하여 사용하였다. 연구1에서 사용한 1차 패널 데이터는 2003 교

육통계연보를 표집프레임으로 사용하여 2003년 당시 중2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도별로 층화

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이다[18]. 연구2에서 사용

한 2차 패널 데이터는 2009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프레임으로 사

용하여 2010년 당시 중1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시, 도(제주도 포함)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하여 수집한 자료

이다[22].

연구1에서는 1차 패널 데이터의 총 1-6차년도 자료 중, 2-5

차년도에 해당하는 4년의 종단자료(2004-2007년)를 사용하였

다. 연구1에서 1차년도 자료를 제외한 이유는 우울 변수가 누락

되어 있기 때문이고, 6차년도 자료를 제외한 이유는 패널들이 고

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시점에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연구2

에서는 2차 패널 데이터의 총 1-2차년도에 해당하는 2년의 종단

자료(2010-2011년)를 사용하였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가 2

차년도 자료까지인 관계로 2012년 이후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본 연구는 1, 2차 한국청소년패널 중 해당 기간 내 연속

적으로 모두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던 대상자를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연구1에서는 2004-

2007년의 중3-고3에 해당하는 총 1,226명(남 446명, 36.4%; 여 

780명, 63.6%)이고, 연구2에서는 2010-2011년의 중1-2에 해

당하는 총 2,042명(남 986명, 48.3%; 여 1,056명, 51.7%)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우울(연구1), 그리고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우울(연구2)의 쌍방향적인 인과관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

lagged modeling, ARCL)을 사용하였다. 연구1과 2의 연구모형

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에 표시된 

1, 2, 3, 4(연구1)와 1’, 2’(연구2)는 각 패널 데이터의 측정년도 

순서를 의미한다.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표시된 소문자 알파벳

(a, a’, b)과 각 경로계수에 표시된 대문자 알파벳(A-E)은 동일

화 제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연구1의 a1과 a2는 

잠재변수인 우울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의 동일화 제약을 

의미하고, A와 B는 각각 우울과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계

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C와 D는 우울과 휴대폰 사용

시간 간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화제약을 의미하고, E는 상

기 두 변수의 오차 공분산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의미한다. 연구

2에서도 a1’, a2’는 우울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의 동일화 

제약이고, b1’, b2’는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

인계수의 동일화 제약이다. 단, 연구1에서 휴대폰 사용시간은 측

정변수를 그대로 외생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인계수의 동일

화 제약이 제외되었다. 연구2에서는 총 2년의 자료에 대한 분석

에 한정되어 자기회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는 파악할 수 없어 동

일화 제약이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ARCL을 검증할 때, 측정 동

일성과 구조 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 동일성 순서대로 동일화 

제약을 하면서 모형의 적합도가 높고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선택

하고, 이 최적의 모형에서 도출된 계수들을 바탕으로 자기회귀효

과와 교차지연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동일화 제약 과정은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겠다.

Figure 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etween use time of mobile phones (overuse of mobile phones) and depression Study 1), and the model between addic-
tive use of mobile phones and depression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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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4. 측정도구

1) 휴대폰 사용시간

본 연구는 휴대폰의 사용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제로 휴대

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시간과 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정의한 휴대폰의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휴대폰의 사용시

간이다. 연구1의 휴대폰 과다사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1차 한국청

소년패널 데이터의 휴대폰 사용시간을 의미하는 2문항(시간 1문

항, 분 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 문항의 응답치

를 60으로 나누어 ‘시간’ 척도로 변환한 후, 기존 시간 문항과 합

산하여 사용하였다.

2) 휴대폰 중독적 사용

본 연구는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휴대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생활장애, 강박, 내성, 금단으로 정의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 사

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개발한 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20]. 

연구2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2차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을 의미하는 6문항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휴대 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

으면 불안하다,” “휴대 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

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 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

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 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 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 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이다. 상기 문항들은 5

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적 사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6문항을 두 문항씩 묶어 

총 3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는데(1개 측정변수별 2개 문항), 

이는 6문항을 모두 측정변수로 사용할 경우, 측정할 모수가 많아

져서 추정오차가 커지고, 자료의 다변량 정상성과 모형의 적합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6]. 본 연구는 총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

하는데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요인계수의 순위

에 따라 1순위와 6순위 문항을 합하고, 2순위와 5순위, 3순위와 

4순위 문항을 합산하였다[1].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척도의 각 연차

별 신뢰도(Cronbach’s a)는 .824, .876으로 확보되었다.

3) 우울

우울은 연구1과 2에서 각각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의 정의는 외로움, 걱정, 불안, 슬픔 등의 정서적 문제현상이

다. 우울의 척도는 중앙적성연구소의 간이정신진단검사[11] 중 

우울척도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1에서는 1차 한국청

소년패널 데이터에서 우울을 의미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이다. 연

구2에서는 2차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에서 우울을 의미하는 3문

항을 사용하였는데,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사용한 문항들이 상이

하다. 이는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질문지 문항 표현이 상이하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우울 개념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역점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1차년도의 우울 척도는 “나는 걱정

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의 3문항을 역점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2차년

도의 우울척도는 “걱정이 많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 SD Min. Max. Min-Max a
Study 1 (N=1,226)

 Use time of mobile phones 1 1.91 2.86 0 18 0-24 -
 Use time of mobile phones 2 2.07 3.48 0 24 0-24 -
 Use time of mobile phones 3 1.67 1.87 .02 15 0-24 -
 Use time of mobile phones 4 3.02 3.84 .05 24 0-24 -
 Depression 1 8.69 2.89 3 15 3-15 .870
 Depression 2 8.67 2.92 3 15 3-15 .873
 Depression 3 8.78 2.93 3 15 3-15 .883
 Depression 4 8.45 2.98 3 15 3-15 .898

Study 2 (N=2,042)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1 7.55 3.19 3 15 3-15 .824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2 6.88 3.13 3 15 3-15 .876
 Depression 1 13.59 5.71 6 30 6-30 .792
 Depression 2 15.82 6.59 6 30 6-30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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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울해한다,” “모든 일이 힘들다”이다. 우울 척도의 각 연차별 

신뢰도(Cronbach’s a)는 연구1에서는 .870, .873, .883, .898이

고, 연구2에서는 .792, .787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앞

서 소개한 각 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신뢰도계수는 Table 1에,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s 2와 3에 제시되어 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쌍방향적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ARCL을 사

용하였다. ARCL은 이전 시점의 값이 이후 시점의 값을 설명하는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이 두 변수간의 상호지연효

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할 수 있도록 확장된 모형을 말한

다[7]. 이 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변수가 안정적인지, 

그리고 두 변수간의 관계가 기존의 이론 등에 기반하여 고정된 일

방향적 분석이 아닌, 쌍방향적 관계를 다면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7]. 또

한, 본 연구는 인과관계의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연구모형을 남녀 집단에 모

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수의 추정값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여

부를 검증하는 분석법이다.

모형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하여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ucker Lewis Index (TL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

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쟁모형들이 서로 내재된 관계이어

서 c2 차이검증을 통하여 모형 비교를 할 수 있지만, c2차이검증

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는 TLI와 RMSEA를 사용하였다[6]. TLI는 .9 이상이면 양

호한 모형으로,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 미만

이면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판단하였다[8]. 또한, 모형 추정에 있

어 본 연구가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에 결측치가 존재하

기 때문에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가정 하에 완전정

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초적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고, ARCL 검증과 다집

단 분석을 위하여 Amos ver. 16.0 (IBM Co.)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ARCL과 종단적 관계 검증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1에서는 8개의 경쟁모형을, 그리고 중독적 사용과 우

울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2에서는 6개 경쟁모형

을 비교하였다. 우선, 연구1의 모형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 

휴대폰 사용시간 변인이 측정변인으로 모형에 투입되어 휴대폰 

사용시간의 측정동일화 제약은 제외하였다.

모형1:  연구모형(Figure 1의 좌측)에서 오차(e1-e6) 간 공분산을 

제외한 기저모형

모형2:  모형1(기저모형)에 오차 간(e1-e4, e2-e5, e3-e5) 공분

산을 추가한 모형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for Study 1

Um 1 Um 2 Um 3 Um 4 Dp 1 Dp 2 Dp 3 Dp 4
Um 1 1 - - - - - - -
Um 2 .190*** 1 - - - - - -
Um 3 .153*** .169*** 1 - - - - -
Um 4 .263*** .222*** .201*** 1 - - - -
Dp 1 .037 .034 -.016 -.012 1 - - -
Dp 2 .026 .065* -.035 .006 .453*** 1 - -
Dp 3 .060* .083** .013 .013 .366*** .474*** 1 -
Dp 4 .032 .019 -.015 -.036 .346*** .433*** .472*** 1

UM, use time of mobile phones; Dp, depression.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for Study 2

Am 1 Am 2 Dp 1 Dp 2

Am 1 1 - - -

Am 2 .514*** 1 - -

Dp 1 .190*** .126*** 1 -

Dp 2 .211*** .215*** .318*** 1

Am,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Dp, depression.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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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  우울의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2에 우울의 측정변

수 요인계수를 1-4차년도의 각 시점에서 1, a1, a2로 동

일하게 제약함. 이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에 대한 

해석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검증

모형4:  우울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3에 우

울t-1 → 우울t의 계수를 A로 동일하게 제약함. 이로써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의 자기회귀효과 동일성 검증

모형5: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4에 휴대폰 사용시간t-1 → 휴대폰 사용시간t의 계수를 

B로 동일하게 제약함. 이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효과 동일성 검증

모형6:  우울의 휴대폰 사용시간에 대한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

약 모형으로 모형5에 우울t-1 → 휴대폰 사용시간t의 계수

를 C로 동일하게 제약함. 이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점의 휴대폰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

향의 동일성 검증

모형7:  휴대폰 사용시간의 우울에 대한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

약 모형으로 모형6에 휴대폰 사용시간t-1 → 우울t의 계수

를 D로 동일하게 제약함. 이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전 

시점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의 동일성 검증

모형8:  오차 공분산 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7에 오차 간(e1-

e4, e2-e5, e3-e5) 공분산을 E로 동일하게 제약함

위 모형1에서 모형8의 적합도 지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

과, 가장 적합한 모형은 모형4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모형 5에서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결과에서 모형 적합도가 악화되어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계

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Table 4).

다음으로 연구2의 모형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각 변수의 부

분측정 동일화 제약이 성립되어 이를 경쟁모형 분석에 포함하였

다. 연구2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연차가 2010년과 2011년의 2차

년도에 한정되어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과 교차지연계수 동일

화 제약,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화 제약은 제외되었다.

모형1’:  연구모형(Figure 1의 우측)에서 오차(e1’-e2’) 간 공분

산을 제외한 기저모형

모형2’:  모형1’(기저모형)에 오차 간(e1-e2)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

모형3’:  우울의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2’에 우울의 측정

변수 요인계수를 1-2차년도의 각 시점에서 1, a1’, a2’

로 동일하게 제약함. 이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에 

대한 해석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검증

모형4’:  우울의 부분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3’의 우울에 

대한 측정변수 요인계수를 1-2차년도의 각 시점에서 1, 

a1에 한하여 동일하게 제약

모형5’: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4’

에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측정변수 요인계수를 1-2차년

도의 각 시점에서 1, b1’, b2’로 동일하게 제약함. 이로

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해석

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검증

모형6’: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부분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으로 

모형5’의 휴대폰 중독에 대한 측정변수 요인계수를 1-2

차년도의 각 시점에서 1, b1’에 한하여 동일하게 제약

위 모형1’에서 모형6’의 적합도 지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

과, 가장 적합한 모형은 모형6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과 휴대폰 중

독적 사용에 대한 측정동일성은 부분적으로 성립되었다(Table 4).

앞서 선정된 최종모형과 그 모형에서 산출된 계수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자기회귀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1에서는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효과는 모든 시점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고, 

2→3차년도(고1→고2)의 자기회귀효과가 다른 시점보다 유의하

게 적었다(Table 5). 이와 대조적으로 우울의 자기회귀효과는 연

구1과 2의 모든 시점에서 정적으로 유의하나, 시점간 자기회귀효

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의 정적 변화

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연구2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자기회귀효과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휴대폰 중

독적 사용이 반복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분석 자료가 2차년

도에 한정되어 시점간 자기회귀효과의 차이 검증은 분석에서 제

Table 4. Fit Indices for Invariance Test

Model c2 df TLI RMSEA
Study 1 (2004-2007) 1 493.626 96 .943 .058

2 477.613 93 .943 .058
3 493.812 99 .945 .057
4a)

493.396 101 .946 .056
5 531.557 103 .942 .057
6 535.861 105 .943 .057
7 538.503 107 .944 .057
8 544.175 109 .945 .057

Study 2 (2010-2011) 1’ 273.051 49 .965 .048
2’ 253.946 48 .966 .047
3’ 312.298 50 .960 .051
4’ 254.728 49 .968 .045
5’ 269.404 51 .967 .046
6’b) 254.792 50 .968 .045

TLI, tucker lewis index; RMES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b)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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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었다.

다음으로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과의 교차지

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1과 2 모두에서 이전 시점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전 시점의 우

울이 이후 시점의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1의 경우, 

2→3차년도(고1에서 고2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교차지연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2에서는 1→2차년도 시점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5). 

단, 분석자료가 2차년도에 한정되어 시점 간 교차지연효과의 차

이 검증은 제외되었다.

2.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종단

적 관계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수

행하였다. 우선, 앞서 제시한 최종모형(Table 4)에 대한 남녀 

간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1은 남자 청소년

(c2=219.911, df=101, TLI=.949, RMSEA=.051)과 여자 청소

년(c2=363.226, df=205, TLI=.946, RMSEA=.058)의 모형 적

합도가 모두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

다. 연구2에서도 남자 청소년(c2=148.971, df=50, TLI=.970, 

RMSEA=.045)과 여자 청소년(c2=154.989, df=50, TLI=.969, 

RMSEA=.045)의 모형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서 형태동

일성이 성립되었다. 연구1과 2 모두에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

기 때문에 남녀간 측정동일화와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그리고 교

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을 아래와 같은 모형설정 과정을 통해 검

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1에서 휴대폰의 사용시간은 단

일한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측정동일화 제약에서 제외되었다. 연

구1의 모형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모형A: 기저모형

모형B: 성별 간 우울의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C: 성별 간 우울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D: 성별 간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E:  성별 간 우울의 휴대폰 사용시간에 대한 교차지연계수 동

일화 제약 모형

모형F:  성별 간 휴대폰 사용시간의 우울에 대한 교차지연계수 동

일화 제약 모형

모형G: 성별 간 오차 공분산 동일화 제약 모형

위 모형A에서 모형G의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연

구1의 다집단 분석 최적 모형은 모형C로 나타났다. 즉, 성별 간 

휴대폰 사용시간과 우울의 측정동일성, 우울의 자기회귀계수 동

일성은 성립되었으나, 휴대폰 사용시간의 자기회귀계수 동일성과 

두 변수간 교차지연계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Table 6).

Table 5. Structur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Path B SE β
Study 1

  Um 1 → Um 2 .229*** .034 .188
  Um 2 → Um 3 .093*** .015 .172
  Um 3 → Um 4 .412*** .057 .201
  Depression 1 → Depression 2 .536*** .016 .529
  Depression 2 → Depression 3 .536*** .016 .538
  Depression 3 → Depression 4 .536*** .016 .524
  Um 1 → Depression 2 .003 .008 .011
  Um 2 → Depression 3 .013* .006 .057
  Um 3 → Depression 4 -.008 .012 -.018
  Depression 1 → Um 2 .141 .130 .032
  Depression 2 → Um 3 -.116 .069 -.050
  Depression 3 → Um 4 .043 .140 .009

Study 2 
  Am 1 → Am 2 .703*** .028 .618
  Depression 1 → Depression 2 .359*** .022 .416
  Am 1 → Depression 2 .074*** .011 .170
  Depression 1 → Am 2 .016 .051 .007

UM, use time of mobile phones; Am,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p<.05, ***p<.001.

Table 6. Fit Indices for Invariance Test for Gender Differences

Group Model c2 df TLI RMSEA
Study 1 (2004-2007) A 561.862 186 .943 .041

B 581.030 200 .946 .039
Ca) 595.307 205 .946 .039
D 636.639 210 .942 .041
E 646.311 215 .944 .040
F 652.530 220 .945 .040
G 660.674 223 .945 .040

Study 2 (2010-2011) A’ 298.547 96 .966 .032
B’ 364.599 102 .959 .036
C’ 303.287 99 .967 .032
D’ 326.517 105 .966 .032
E’ 305.150 102 .968 .031
F'b) 305.609 103 .969 .031
G' 318.072 104 .967 .032
H' 319.681 105 .967 .032
I' 319.808 106 .968 .031
J' 323.309 107 .968 .031

TLI, tucker lewis index; RMES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b)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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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의 모형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앞서 Table 4에서 제시

한 연구2의 모형적합도 검증과 달리, 성별 다집단 분석에서는 남

녀 모형 간 동일성 제약이 요구되므로 측정동일성 뿐 아니라, 자

기회귀계수 동일성, 교차지연계수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

일성 검증이 포함되었고, 각 변수의 부분 측정동일화 제약이 성립

되어 이 또한 경쟁모형 분석에 포함되었다.

모형A’: 기저모형

모형B’: 성별 간 우울의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C’: 성별 간 우울의 부분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D’: 성별 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E’: 성별 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부분 측정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F’: 성별 간 우울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G’:  성별 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자기회귀계수 동일화 제

약 모형

모형H’:  성별 간 우울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교차지연계

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I’:  성별 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우울에 대한 교차지연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모형J’: 성별 간 오차 공분산 동일화 제약 모형

위 모형A’에서 모형J’의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연구2의 다집단 분석 최적 모형은 모형F’로 나타났다(Table 6). 

남녀 집단에 따른 우울과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부분 측정동

일성과 우울의 자기회귀계수의 동일성은 성립되었으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자기회귀계수의 동일성과 두 변수 간 교차지연계

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Table 6).

앞서 선정된 최종모형과 그 모형에서 산출된 계수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자기회귀효과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

구1과 2 모두에서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에서의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하나, 우울에서의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1에서는 이전 시점의 

휴대폰 과다사용이 이후 시점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력이 1→2차년도, 2→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3→4차

년도에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연구2에서는 1→2

차년도에서 여자 청소년에게서 영향력이 컸다(Table 7).

다음으로 각 변수의 교차지연효과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연구1과 2 모두에서 이전 시점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

독적 사용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에 비해 이전 시점의 우울이 이후 시점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청소년 모

두에게서 유의하지 않고 성별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Table 7. Structur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Gender Differences

Path
Male Female

B SE β B SE β
Study 1

  Um 1 → Um 2 .272*** .064 .196 .213*** .042 .181
  Um 2 → Um 3 .134*** .031 .200 .079*** .17 .163
  Um 3 → Um 4 .309*** .085 .169 .493*** .076 .225
  Dp 1 → Dp 2 .523*** .016 .506 .523*** .016 .522
  Dp 2 → Dp 3 .523*** .016 .535 .523*** .016 .522
  Dp 3 → Dp 4 .523*** .016 .508 .523*** .016 .513
  Um 1 → Dp 2 -.018 .017 -.049 .006 .008 .023
  Um 2 → Dp 3 .024* .012 .087 .008 .007 .038
  Um 3 → Dp 4 .006 .019 .014 -.016 .015 -.035
  Dp 1 → Um 2 -.099 .185 -.027 .267 .174 .056
  Dp 2 → Um 3 -.067 .117 -.028 -.119 .086 -.052
  Dp 3 → Um 4 -.298 .222 -.066 .133 .183 .027

Study 2  
  Am 1 → Am 2 .576*** .044 .496 .782*** .038 .679
  Dp 1 → Dp 2 .357*** .022 .416 .357*** .022 .409
  Am 1 → Dp 2 .058*** .017 .128 .078*** .016 .178
  Dp 1 → Am 2 -.008 .077 -.004 .038 .069 .017

UM, use time of mobile phones; Am, addictive use of mobile phones; Dp, depression.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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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1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서 2→3차년

도의 휴대폰 과다사용→우울의 교차지연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나, 여자 청소년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2의 

경우, 휴대폰 중독적 사용→우울의 교차지연효과가 남녀 모두에

게서 유의하나, 여자 청소년의 영향력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Table 7).

논 의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에 대

한 사회적 문제인식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동

일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에 결정된 방향에 근거하여 인과

관계를 도출하려 한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ARCL을 종단자료인 1, 2차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에 적용하여 

휴대폰 의존적 사용과 우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

고, 원인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

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효과 분석결과,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

독적 사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

점의 휴대폰 사용 행동이 이후 시점의 휴대폰 사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교육과 관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출시 이후 시

점의 중학생 자기회귀효과가 이전 시점의 고등학생 자기회귀효과

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출시 이전 시점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자기회귀효과가 컸으나, 이후 시점에

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기회귀효과가 더 컸다. 따

라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는 연령이 어린 중학생, 그

리고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용 교육 및 관리가 보

다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출시 이후, 중학

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반복적 지속성이 심각하여 중학교 입

학 이전인 아동기부터 휴대폰 사용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우울의 경우, 자기회귀효과가 연구1과 2 모두에서 입

증되었으나, 시점별,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반복성이 안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휴대폰의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교차지연효

과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쌍방향적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이전 시점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즉,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원인변수이고, 우울이 결과변

수로 판명되어, 휴대폰을 많이 중독적으로 사용하면 우울해지지

만, 우울하다고 해서 휴대폰을 많이, 중독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을 우울의 

원인변수로 파악한 선행연구[5, 13]와 일치하지만, 결과변수로 

파악한 다른 선행연구[9, 17, 24, 28]와 상반된다. 다만, 연구1에

서는 이전 시점의 휴대폰 과다사용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고1-2 시점에 한해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중3-고1 

시점과 고2-3 시점에는 우울의 주요 원인변수가 고교진학 및 대

입준비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휴대폰 과다사용이 우울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차지연

효과를 분석할 때 자기회귀가 통제되어 다른 영향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우울에 대한 휴대폰 과다사용의 영향력이 파악되기 때

문이다. 또한, 연구2의 교차지연효과가 연구1의 교차지연효과보

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출시 시점 이후의 중2 청소년이 

이전 시점인 중1 때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많이 우

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사용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

차 낮아지고, 나이가 어릴수록 휴대폰 중독이 심각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의 결과

[13, 16]와 일관되고, 학년이 높으면 휴대폰 사용 기간이 길어 휴

대폰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힌 다른 선행연구[14, 23]와 상반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 시점에서는 청소

년의 휴대폰 사용 관리에 대한 조기개입을 적극 제안한다. 청소년

의 휴대폰 사용 관리 측면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성 청

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차지연효과 분석

결과, 연구1에서는 휴대폰 과다사용→우울 관계가 남자 청소년에

서만 유의하였으나, 연구2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유의하

고, 여자 청소년의 교차지연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과거에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우울하지 않았던 여

자 청소년이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에는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으

로 인하여 남자 청소년보다 더 우울해진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출시 이후, 청소년이 휴대폰을 SNS 등 교우관계유지용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휴대폰

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17, 26]. 이와 관련하여 Koo [14]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또

래 관계형성과 유지의 욕구가 강하고, 최근 출시된 휴대폰들의 조

작이 쉬워 보다 쉽게 중독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휴대폰의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가 쌍방향적 관계가 아니라 일방향적 관계라

는 것과 휴대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우울의 원인변수라

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추가하여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여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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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서 우울에 대한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영향이 더 심각하

다는 것을 입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스마

트폰 출시 이전 시점인 2004-2007년의 총 4년 자료와 이후 시점

인 2010-2011년의 최근 2년 자료를 비교하여 현 시점에서 분석 

가능한 모든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의 자기회귀효과와 변

수간 교차지연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단, 본 연구는 2012년 이후의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는 본 연구가 사용한 패널 데이터가 현 시

점에서 2011년 데이터까지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

여 연구2에서 패널들이 중3과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양상은 살펴

볼 수가 없고, 자료가 2차년도에 그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기회

귀효과와 교차지연효과의 시점별 변화 양상, 즉 안정성 여부를 파

악할 수가 없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향후 공개될 2012년 이

후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청소년패널의 질문지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휴대폰 사용 행

동이 연구1에서는 과다사용으로, 연구2에서는 중독적 사용으로 

상이하게 측정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구2

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연구1의 과다사용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휴대폰 사용행동의 변화가 아닌 상이한 척

도 때문은 아닌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동일한 척도로 측정된 종단연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 데이

터는 질문지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우

울이 자기평가 방식으로 측정되어 그 정도가 과소평가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기평가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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